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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S&P 보고서: 각종 지표, ‘향후 12개월 미 경기 피하기 점점 어렵다’
Bloomberg: 인플레로 미국인 구매력 약화된다
WSJ: ‘의료보험비’ 인플레는 급락할 듯

 
[미국 금융]

CNN Business: 모기지율 내년 하반기에 5.4%로 떨어진다
 
[미 중간선거]

JP 모건 보고서: 11월 중간선거, 2024년 대선을 위한 전조인가?
 
[부동산 경제]

Bloomberg: 미 주택 가격 상승세 가장 크게 둔화
WSJ: 기록적인 미 아파트 렌트비로 룸메이트 생활 등 임대 절약

 
[에너지]

Bloomberg: “향후 수년간 태양열 에너지 비용 오른다”, 사우디 ACWA
Bloomberg: 텍사스 천연가스 “0달러” 된다… 생산 과잉 탓

 
[한국 경제지 기사들]

연합: 옐런 美재무 "한국측 전기차 우려 고려하겠지만 법대로 시행"
한경: 암호화폐 전문가 "추가 금리인상에 비트코인 1만3천달러 추락 전망"

 
 [비즈니스와 업계 동향]

WSJ: 미 연말 앞둔 소매업자들, 시험대에 오른다
The Economist: 직원의 삶을 이해하는 경영자가 필요하다
CNBC: GM, 3분기 실적 크게 올라…’역풍’ 속 올해 가이던스는 유지
CNBC: 코카콜라, 예상 넘는 실적에 연중 전망 상향 조정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S&P 보고서: US Economics Business Cycle Barometer: Worsening Near-
Term Growth Prospects
각종 지표, ‘향후 12개월 미 경기 피하기 점점 어렵다’
 

S&P가 지난 10월 중순까지 주요 지표들을 검토한 결과 지난 5월 이후로는
경제 모멘텀의 위협 상황이 바꾸어 지지 않았다는 것. 주요 지표 9개 중에
8개가 단기 경제 전망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negative (six) or
neutral (two)

 
향후 12개월간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2023년에는 침체를
예상한다.

S&amp;P 보고서 원문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f783d52b-62c7-4131-a409-28f5a6e2852a.pdf?rd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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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 Inflation’s Toll Starts to Drag on Consumers Powering US
Economy
인플레로 미국인 구매력 약화된다
 

인플레로 서비스 지출로 소비 패턴이 바뀌는 가운데 Whirlpool의 CEO는
“계속되는 거시 경제 역풍과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로 고객 수요가 줄어
든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높은 식품과 가솔린 가격에다 고금리와 제품 가격 상승이 합쳐져 소
비자들이 위축되고 있다고 RV manufacturer Winnebago Industries의
CEO는 밝혔다.

 
결국 3분기 실질 소비가 지난 2020년 이래 가장 작게 성장한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 주 목요일 발표될 3분기 인플레 조정 개인 소비가
연율로 단지 1%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분기 GDP도 늘어날 것이
지만 단지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WSJ: Health-Insurance Inflation Is Poised to Drop Sharply
‘의료보험비’ 인플레는 급락할 듯
 

미 물가 상승을 촉진했던 의료보험 비용 상승세가 오히려 반대로 급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Wells Fargo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Sarah House는 “연준 FOMC가 현재
의 긴축 금융 조치를 완화할 경우 의료보험 비용 인플레가 줄어들어 전반
적인 물가 하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보험 비용은 올해 9월의 경우 작년 동월에 비해 28.2% 상승했었다. 내
년 9월에는 즉 향후 1년 후에 38%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기준
과거 1년간 미 핵심물가의 연율을 0.38% 올렸으나 향후 1년간은 0.42%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미국 금융]

CNN Business: Mortgage rates expected to fall to 5.4% by late 2023,
banking group projects
모기지율 내년 하반기에 5.4%로 떨어진다
 

관련 협회인 Mortgage Bankers Association은 모기지울이 금년에 두배 이
상 올랐으나 내년에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6.94%가 내년 말에
5.4%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d43a13bb-efd7-4881-ace5-a15e1b506dc2.pdf?rd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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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개월간 모기지율이 연준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많은 변동을 겪을 것
같지만 내년에는 연준의 금융 완화 조치로 주택 모기지 수요가 낮아질 것
으로 보인다고 협회는 전망했다.

CNN Business 기사

[미 중간선거]

JP 모건 보고서: US Midterm Elections - A Prelude to 2024?
11월 중간선거, 2024년 대선을 위한 전조인가?
 

현재 시점에서 상원 판도 예상은 여전히 오리무중.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
당 가능성은 계속 있다.

 
응답자 41%는 하원은 공화당, 상원은 민주당이라고 답했으며 28%가 공
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가능성으로 답변했다. 24%는 민주당이 하원, 공화
당이 상원으로 단지 7%만이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장악할 것이라고 답했
다.

 
바이든 지지율 낮지만, 인플레 감축법과 가스 가격 하락, 대법원에서 낙태
관련 입장 후퇴가 민주당에는 희소식이 되고 있다.

 
스윙 유권자들은 교외 지역 여성들과 젊은 유권자다. 오는 2024년에 바이
든도 트럼프도 자신의 당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약한 것으로 점쳐진다.

 
중간 선거 캠페인은 낙태와 범죄는 주로 미 국내 이슈가 중요하지만, 우크
라이나 지원 관련해서 유권자들 간에 의견이 갈려있다. 이번 중간 선거에
대만 이유는 별 관심이 없지만 2024년에는 유권자들이 신경을 쓰게 되는
이슈가 될 것이다.

JP 모건 보고서 원문

[부동산 경제]

Bloomberg: Housing Market Hits Brakes as US Prices Fall Most Since
2009
미 주택 가격 상승세 가장 크게 둔화
 

미 주택 시장이 갑자기 돌변하면서 2009년 이래 수요와 가격을 위축시키
고 있다.

 
S&P CoreLogic Case-Shiller index에 따르면 지난 8월 20개 대도시 주택
가격이 월간 단위로 1.3% 하락하면서 두 달 연속 하락세다. 연준의 금리
상승으로 주택 경기가 슬럼프를 시작하고 있다.

 
이같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시들의 경우 작년과 비교해 여전히 주
택 가격이 높다. 그러나 기록적인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다. 올해 8월의 작
년 동월에 비교할 경우 가격은 연률로 13% 상승했지만, 7월 기준 연율 상
승 15.6%보다 크게 떨어졌다. 하락세는 해당 지표로 가장 낮은 하락세였
다.

https://www.cnn.com/2022/10/24/homes/mortgage-rate-forecast-2023/index.html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b15eb6f6-c775-4311-9d72-803697535dc2.pdf?rd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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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 기사

WSJ: Inflation-Driven Record Rents Mean More People Are Piling In With
Roommates   
기록적인 미 아파트 렌트비로 룸메이트 생활 등 임대 절약
 

올해 3분기 아파트 수요가 지난 2009년 가장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
난 2년 동안 임대료가 25% 올랐다.

이러다 보니 일부 세입자는 룸페이트와 함께 생활하거나 가족이나 친구가
같이 거주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집에 함께 거주하는 기간을
늘리거나 다시 부모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관리 회사인
UBS의 조사에 따른 것이다. 

WSJ 기사

[에너지]

Bloomberg: Solar Costs Will Rise for Many Years, Says Saudi Arabia’s
ACWA
“향후 수년간 태양열 에너지 비용 오른다”, 사우디 ACWA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재생 에너지 회사인 ACWA에 따르면 치솟는 인플
레이션과 높은 금리로 인해 향후 5년에서 7년 동안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의 비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가격을 올리는 속도
만큼 빠르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다. 

 
그럼에도 ACWA CEO Paddy Padmanathan은 “재생 에너지가 대부분의
화석 연료보다 더 저렴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프로
젝트의 확장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exas Natural Gas Drops Toward Zero as Output Swamps
Pipelines
텍사스 천연가스 “0달러” 된다… 생산 과잉 탓
 

텍사스 서부 Waha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의 가격이 과잉 공급으로 파이
프라인이 마비되면서 0달러를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번 주 월요일 1
백만 영국 단위 당 20~70센트에 거래되었는데, 이는 미국 기준 선물가가
5.20달러, 유럽 기준 28달러에 거래된 것과 확연히 비교된다.

 
이는 텍사스 지역 파이프라인의 용량이 불충분하고 이 지역에서 생산된 가
스의 대부분이 원유 추출 생산물의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7845daed-f97d-4ac5-94e1-5191d517687d.pdf?rdr=true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cf058084-480d-477d-b425-7746f3438e51.pdf?rd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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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파이프라인이 더 이상의 가스를 처리할 수 없게 되고 가스 가격이 마
이너스로 떨어지면, 생산자들은 플레어링(flaring)을 통해 일부러 남은 양
의 가스를 태워 석유 생산을 줄여야 한다.

Bloomberg 기사

[한국 경제지 기사들]

연합: 옐런 美재무 "한국측 전기차 우려 고려하겠지만 법대로 시행"
한경: 암호화폐 전문가 "추가 금리인상에 비트코인 1만3천달러 추락 전망"

[비즈니스와 업계동향]

WSJ: Troubled Retailers Hunker Down for Holiday Stress Test
미 연말 앞둔 소매업자들, 시험대에 오른다
 

다가오는 미 명절을 앞두고 재고가 쌓이면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다수
의 중견 소매업체들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정용품과 가구 회
사 Bed Bath & Beyond Inc.와 Tuesday Morning Corp., At Home Group
Inc., 의류 회사 Rue21 등은 추가 자본을 확보하는 등 험난할 것으로 예상
되는 연말 시즌을 준비했다.

 
지난해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쇼핑으로 돌아오면서 높은 매출과 수익을 누
렸던 유통업체들은 물가상승으로 소비자 지출이 줄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
다. 

 
동시에 Macy’s부터 Target Corp.까지 대규모 할인을 진행하면서 중소규모
소매업체들은 경쟁에서 밀리며 연말 매출이 부진할 경우 파산할 위기에 처
한 것이다. 

WSJ 기사

The Economist: When bosses walk in employees’ shoes
직원의 삶을 이해하는 경영자가 필요하다
 

매장의 매니저가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고객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듯, 조직 내부에서도 직원들의 입장에 서서 무엇이 그들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지, 무엇이 직원들을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하
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영자가 진솔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해도 직원들은 마
음 편히 말하기 어렵고, 관리자가 일반적인 직원들의 경험을 실제로 겪는
것 또한 어렵다.

 
따라서 관리자들은 직원들과 같은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그
들을 아랫사람으로 지칭하지 않고, 매장 판매의 최전방에 서거나 비서가
하는 일을 스스로도 해보고, 직원들과 같은 등급의 항공편을 타는 등의 방
법이 있다.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1711eafb-3874-48c9-8070-2f4f0abcb75f.pdf?rdr=true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5055200009?section=economy/international-economy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102509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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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st 기사

CNBC: General Motors posts big third-quarter earnings beat but holds
full-year guidance steady amid ‘headwinds’
GM, 3분기 실적 크게 올라…’역풍’ 속 올해 가이던스는 유지
 

이번 주 화요일 General Motors는 지난 3분기 월가의 예상을 크게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GM의 3분기 조정 순이익은 43억 달러로 전
년 동기보다 29억 늘었으나, 차량 재고가 서서히 증가해 매출은 월가의 전
망을 밑돌지만, 이번 회계연도 순이익 가이던스는 유지했다.

 
GM CFO Paul Jacobson은 외부의 경제적 요인이 자사 제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며 GM이 올해 가이던스의 중간 점에 도달할 것으
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NBC 기사

CNBC: Coca-Cola raises full-year outlook as earnings beat expectations
코카콜라, 예상 넘는 실적에 연중 전망 상향 조정
 

코카콜라는 이번 주 화요일 3분기 순이익이 28억 3천만 달러로 1년 전의
24억 7천만 달러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한편 전체 매출은 16%, 단위 당 매
출은 4% 증가했다. 이에 올해 조정 주당 순이익 전망을 5~6%에서 6~7%
로, 매출 성장률 전망을 12~13%에서 14~1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코카콜라의 가격 인상과 동시에 용량을 줄이거나 병을 재활용해 저렴
한 옵션을 제공하는 두 가지 전략에 힘입은 것으로, 당분간 매출 성장이 지
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CNBC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뉴욕증시, 일제 상승 마감…빅테크 실적·금리 속도조절 주시
 
다우, 400P 이상 올라…나스닥, 반등
25일 알파벳·MS, 27일 애플·아마존
테슬라, 中전기차 인하…1.4% 하락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투자자들이 어닝
시즌 기업 실적을 주시하고 금리 인상 속도조절 기대감에 이틀째 상승했다. 다
우 지수는 400포인트 넘게 뛰었다.
 
CNBC,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17.06포인트(1.34%) 뛴 3만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a7addb46-b4bc-41d4-bf45-fd518c6865ac.pdf?rdr=true
https://www.cnbc.com/2022/10/25/general-motors-gm-earnings-q3-2022.html
https://www.cnbc.com/2022/10/25/coca-cola-ko-q3-2022-earning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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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62에 거래를 마쳤다. 6주 만의 최고치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4.59포인트
(1.19%) 오른 3797.34에 장을 닫았다. 지난 9월20일 이후 가장 높은 종가다. 2년
여 만의 최저치였던 지난 12일과 비교하면 6.2% 올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오전 하락세를 끊고 반등해 92.90포인트
(0.86%) 상승한 1만952.61에 장을 마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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